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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, ‘공유누리’ 통해 
연구장비 예약서비스 제공

- 주사전자현미경·항온항습기 등 총 22종 장비 개방…전국민 이용 가능 –

 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(이사장 심상택)은 국민 누구나 쉽게 연구

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개방자원 공유 플랫폼 ‘공유누리’를 통해 장비 예

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.

  공유누리는 공공개방자원 통합 플랫폼으로 전국 각 기관이 보유한 장비·

공간·시설을 한 곳에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다. 

  이용자는 공유누리 홈페이지(https://www.eshare.go.kr/)에서 ‘한국수목원

정원관리원’을 검색해 연구 장비 현황과 사용 가능 일정을 확인하고 직접 

예약할 수 있다.

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▲주사전자현미경 ▲항온항습기 ▲분광광도계 

▲종자 엑스레이 검사기 ▲생장상 등 총 22개의 장비를 공유하고 있으며, 

전 국민 누구나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.

  심상택 이사장은 “공공기관의 장비를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연구개발 역

량을 높이고,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했다”며 “앞으로도 장비 

활용 범위를 확대하고,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 서비스를 

강화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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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보유한 종자 엑스레이 검사기를 활용해 종자 활력을 

점검하고 있는 모습

2.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보유한 현미경을 활용해 종자 정선 작업을 하는 모습


